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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하루아침

에, 찜통더위에서 가을로

깊이 들어왔다. 독서의 계

절이라지만 쉬는 시간에

영화보는게더편한일상

이다. 책 한 권에서 시작된

위험한 거짓말! ‘언어의 발

명’이라는 소설이 원작인 영화 ‘페르시아어 수

업’은실화를바탕으로쓰였다고한다.

전쟁이 끝나면 테헤란에서 식당을 열 계획을

갖고페르시아어배우기를원하는독일군장교,

살기위해페르시아인이라고거짓말을한유대

인은살아남기위해독일군장교에게가짜페르

시아어를 가르치고 날마다 ‘거짓 언어’를 만들

어내야만한다.암기에비상한재주를가진주인

공은포로들의명단에있는이름을활용하여일

상의낱말들을만들어내는데,하루하루긴장감

속에서거짓으로만들어낸 가짜언어를들키지

않기위해목숨을건사투를벌이는내용이정말

인상깊다.

거짓말로살아남은주인공을보며,다른종보

다호모사피엔스가세상을정복한것은다른무

엇보다도 ‘거짓말’을할수있는능력이가장주

효했다는 ‘유발 하라리’ 말이 떠오른다. 그래서

예술이 등장한 걸까? 회화는 그리스 때부터 일

루전(illusion)였지만,회화적진실을지속해왔

기에, 허상으로 끝나지 않는 감동을 갖고 있다.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질문하게 하는 게

어렵고, 질문하게 되면 상상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요즘내회화에서벌어지는모든작품과

연관되어있음을알게된다.

‘구름은 구름이다’를 시작했지만 쉽지가 않

다.지금심리상태로나라는사람은이거냐?저

거냐?둘중하나의그림을원하지만,대부분의

그림은이쪽끝에서저쪽끝으로오락가락한다.

현실세계에서힘을발휘하기에현재나는어떤

‘가상의실재’를믿고있는지생각해봐야한다.

어쨌거나거짓말을잘지어낸것이인류의승

리에기여했다는주장은살아오며꽤많은일루

전(illusion)을 그려왔던 내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결국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일치시키는

상상이인생이고예술이지않을까?

<대인동에서화가강운>

상상의탄생
 강운의캔버스산책

‘구름-증언’

이번전시는올해레지던시프로그램의마

지막을장식하는자리로,지난 9월호랑가시

나무창작소에입주한다양한장르와국적의

작가들이서로의뜻을모아선보인다는점에

서더욱의미를갖는다.

전시에는 국내작가인 김민선·김성재·남

민오·박지형과 함께 이탈리아의 클라리사

발다사리, 인도네시아 레가 아윤디아 푸트

리, 위모 암발라 바양까지 총 7명 작가가 참

여한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모국어

가 아닌 언어로 소통하면서 겪은 언어적·문

화적 장벽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글리치(일

시적오류),침묵의순간을예술로표현한다.

클라리사발다사리 작가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음파와 퍼포먼스로 표현, 영상으로

제작한 ‘땅과 바다가 만나는 하늘이 보이는

곳’을선보인다.물과바람사이촬영된비디

오오디오트랙을천분의 1초단위로세밀하

게분석해행위예술가들과인간의언어로변

환했다.

레가 아윤디아 푸트리 작가는 게임의 한

종류인 ‘우아한 시체’를 차용해 창작한 협업

드로잉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입주작가들과

의 ‘우아한시체’게임을기반으로,의사소통

과정에서단절과오해가어떻게무작위적인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로 발전될 수 있

는지에대해이야기한다.

위모 암발라 바양 작가는 일상적 요소와

역사적사건을결합해사회적통찰을제시하

는 ‘(2024년 10월) 시위자의 일기’를 선보인

다.이작품은작가가호랑가시나무창작소와

광주에서봤던흔히지나치는풍경이나행동

을작품으로표현한것이다.

김민선 작가는 네덜란드에서 예술활동을

이어오던 중 자신이 느낀 ‘언어적 비동기화’

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의 한계가 가져오

는 불완전성을 작업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전시에서는동시통역의불완전성과지

연을통해현대예술의다양성과동시성의한

계를탐구한 ‘(Im-)possibility of Listeninga

ndSpeakingsimultaneously’를선보인다.

김성재 작가는 한국의 역사문화적 상황을

사진작업으로 연결 짓는다. 작가는 역사적

사건·현장이 남긴 흔적을 바탕으로 제작한

‘경산에서’를 선보인다. 해당 작품은 작가의

‘리의얼굴’시리즈중하나로,한국의역동적

인사회환경속존재하는기억,정체성,소속

감에대한질문을던진다.

남민오작가의비디오연작‘Signal to Nois

e’는 ‘배회하는 사람들’을 키워드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하는 과정(렌더링

프리뷰 캡처)을 수집하고 편집한 작품이다.

흐릿한 화면에 나타나는 빛은 본래 소음이

며, 이 신호이자 소음인 빛들은 우연한 패턴

을만들고사라진다.

박지형작가는인간의내면과관계성을탐

구하며,관객과의상호작용을통해정체성과

감정 변화를 발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번전시에서는우리가무엇을잃어버렸는지

되돌아보는 ‘Mealtime’을 선보인다. 레지던

시 기간 동안 깨진 식기를 활용한 결과물로,

빠르게변화하는현대사회속관계의가치를

재발견하고,소통과연결을상기하는작품이

다. /최명진기자

븮문화장벽븯그너머,예술로담아낸인간언어‘사실,어떻게말해야하지,그래서,내

말은, 알다시피, 그게, 글쎄.’ 일상속

영어를사용할때적절한단어를찾지

못해잠시머뭇거리는순간나오는단

어들이다.여기에착안해언어의혼란

과일시적오류를예술적시선으로담

아낸특별한전시가마련됐다.

오는 10일까지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에서열리는하반기입주작가그룹전

‘Actually, How toSay, So, Imean, Y

ouknow, It’s like,Well’이다.

뱚오는10일까지호랑가시나무창작소입주작가그룹전

韓·伊·인니작가7명다양한매체로침묵의순간표현

클라리사발다사리作븮When the sky seems to meet

the land or the sea븯

박지형作븮Mealtime_Remorse븯 위모암발라바양作븮(2024년10월)시위자의일기븯

디카시에 담긴

문화예술의 향기

를 느껴볼 수 있

는 전시가마련됐

다.

오는 8일까지

광주지하철상무

역에서 진행하는

광주디카시인협

회의 ‘2024 시민과

함께하는 디카시의 울림’전시다.

디카시는 사물이나 특정 대상에서

발견한 시적 형상을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찍고, 그 느낌을 5행 이내

로짧게서술한시를말한다.

언어예술이라는 기존 시의 카테고

리를 영상과 문자의 멀티언어로 확장

한것이라고볼수있다.

이번 전시는 생활문학으로서의 디

카시에대한폭넓은인식확산과저변

확대를위해마련됐다. 25명 회원의 30

점 작품이 출품된다.

꽃비 내리는 봄날의 풍경과 푸르른

하늘,가을무렵단풍잎이낙하하는모

습, 맑은 하늘 아래 녹차밭 등 일상 속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순간이 사진과

시구절로담겨있다.

조현 광주디카시인협회장은 “생활

문학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디카

시의 다양한 면모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나쉽게다가설수있

는디카시작품이더많은시민과소통

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

/최명진기자

디카詩에담긴문화의향기
광주디카시인협회,‘디카詩울림’展븣8일까지광주상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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